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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CE, scleroderma  

조이스, 경피증 

   

My name is Joyce Dawson and I am as average as you can get. In the fall of 1988, I was a house 

wife with two teenage daughters. All that fall I felt bad - my joints were sore. I just had the feeling 

something was not right.  

나의 이름은 조이스 더손이다 나는 당신들처럼 평범하다. 1988 년 가을에 나는 십대 2 명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였다. 그해 가을에 나는 상태가 않 좋게 느껴졌다. - 나의 관절은 아팠다. 나는 그 느낌으로 

부터 무었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n early 1989, my doctor told me I had scleroderma and sent me to a rheumatologist, who in turn 

told me I had seven to ten years to live and I would die a horrible death.  

Excuse me? I refused to believe that and asked God to show me how to beat this disease. God 

placed, purely by accident, the book "The Road Back" in my friend's hands (Dr. Brown's first book, 

now "The Arthritis Breakthrough" by Henry Scammell with Dr. Brown). She brought it to me and 

asked, "Could this be your answer?"  

1989 년 초에 나의 의사는 내가 경피증이 걸렸다고 말했고 나를 류마티스 의사에게 보내주었는대 그 

류마티스 의사는 나에게 내가 앞으로 7~10 년 정도 살것이며 고통스런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에게 실례한다고 ? 나는 그것을 믿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이 병과 싸움을 

해야 하는지 보여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은 아주 우연히도 내 친구의 손에 있던 "길을 되돌아서 The 

Road Back" 란 책에 희망을 걸도록 했다. (브라운 의사의 첫번째 책이며 또, 현재는 헨리 스카멜 

Henry Scammell 과 브라운 의사의 공저인  "관절염 극복 The Arthritis Breakthrough" 책이 있다) 

그녀는 그 책을 내게 가져와서 묻기를 "이 책이 너의 응답이 될 수 있을까 ?            

   

At the time I was taking a drug that was about to kill me inch by inch. I quit it and went to see Dr. 

John Sinnott in Ida Grove, Iowa. The people there were wonderful. It was like - you are here to get 

treatment; you'll be well soon. Sounded like I was being treated for a cold and soon all would be 

well.  

그 당시 나는 나를 조금씩 조금씩 죽이려고 하는 약을 먹고 있었다. 나는 그약을 끊고 아이오아주의 

존 시놋트 의사를 보러 갔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했다. 그것은 마치 - 당신이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는 군요; 당신은 건강해 질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감기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들였고 곧 모든 것이 나아질 것 처럼 들렸다..    



   

We went back to Arkansas, and as the book indicates can happen, I was bedridden for about three 

to four weeks. All of a sudden, my life came back. I had just started to work at a middle school in 

our town when this disease hit. I was able to go back to work in January after seeing Dr. Sinnott the 

previous September. My daughter got married in March and I 'did' the wedding.  

우리는 아칸사스 주에 되돌아 왔다. 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묘사한 것같이 나는 3-4 주동안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었다. 갑자기 나의 삶이 되돌아 왔다. 내가 이병에 걸렸을 때 나는 우리 

타운의 중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하려 했었다. 내가 전년도 9 월에 시노트 선생님을 만나본 이후에 다음 

1 월에는 나는 일터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내 딸이  3 월에 결혼했고 나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I have an off and on again battle. I still work three days a week. A year and a half ago my kidneys 

failed and now I am on dialysis. I still take an IV of Cleocin once a month for maintenance. My local 

doctor says, being the pessimist he is, something is working. I have more ups than downs.  

The treatment and God's hand have kept me alive. It's great to be alive!  

나는 다시 간헐적으로 병과 싸움을 계속했다. 나는 아직도 일주일에 3 일을 일한다. 1 년반 전에는 

나의 콩팥이 기능을 잃었으나 지금은 나는 투석중에 있다. 나는 아직도 1 달에 1 번 계속해서 

클레오신(Cleocin) 정맥주사를 맞고 있다. 나의 지역 의사는 비록 그가 비관론자이지만 무었인가 

(병에 싸워) 작동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다. 이 치료법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계속해서 살게 해주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       

  

JOYCE DAWSON 

Arkansas. 

조이스 더손 

아칸사스 주   

  

  

Update May 9, 1997 - After being on dialysis for almost two years, Joyce received a kidney 

transplant. Life has returned to normal and she is doing just great.  

1997 년 9 월 5 일 갱신 - 약 2 년간 신장 투석을 한 후에 조이스는 신장 이식을 받았다. 삶이 

정상으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잘해내고 있다.  

   

"What about the scleroderma," she was asked. "God has taken care of that problem. I don't have it 

anymore, she replied."  



“경피증에 관한 것"을 그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는 더 이상 이 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그녀는 대답한다.  

 


